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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수첩] 모바일 환불대행까지 등장, 늦기 전에 환불절차 바꿔야

서삼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2017-01-06 13:17:44

게임업체가 손쓸 수 없는 환불요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. 모바일게임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업체의 확인 

절차 없이 인게임 결제비용을 환불하고 있기 때문이다. 판매된 상품 금액을 구글-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

에게 판매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구책을 모색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.(관련기사=블랙컨슈머에 멍

드는 게임산업, 무리한 환불요구-부정적 시선 &lsquo;이중고&rsquo;)

 

최근에는 도를 넘어선 대행업체까지 등장해 문제를 키운다. 유명 포털에서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을 검색하

면, 모바일게임에 사용된 금액을 모두 환불할 수 있다는 광고가 줄 잇는다. 그들은 이미 사용한 아이템 구매

비용도 환불받을 수 있다며 이용자를 부추긴다. &lsquo;블랙컨슈머&rsquo;가 돼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

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포장해 이용자를 유혹한다.

 

&lsquo;블랙컨슈머&rsquo;는 악성사용자를 뜻하는 &lsquo;블랙리스트&rsquo;와 고객을 뜻하는

&lsquo;컨슈머&rsquo;의 합성어다. 전자상거래에서는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를 뜻하는 단어로

사용된다.

 

 

▲모바일게임 환불절차 과정(자료출처=박혜자 의원 홈페이지)

 

이런 문제는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될 정도로 큰 문제로 떠올랐다. 당시 조사된 피해액은 270억원 규모로, 

모바일게임이 성장한 현재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. 여기에 자칭 전문업자까지 파고들어 게임업체의 피

해를 배가시킨다. 게임업체 입장에선 환불거부 불가능, 아이템 회수 불가(편취행위)에 전문적인 꾼의 등장

으로 삼중고를 겪는 셈이다.

 

피해를 줄이기 위해 게임업체가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다. 상품을 판매하기 전 최종 확인단

계에 걸쳐 환불이 가능한 경우를 고지하고 있으나, 오픈마켓이 환불 요구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판매 금액

을 돌려주고 있어 무조건 피해를 강요받고 있다. 이를 식품으로 비유하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상황이 된

다. 케이크를 사서 모두 먹은 사람이 전액 환불을 해달라는 상황이 성립하는 것이다.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

없는 행위가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당당하게 벌어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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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매장이라면 케이크를 반환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대응이라도 할 수 있다. 반면 게임업체는 아이템 판매

금액이 오픈마켓에서 묶여 있고, 이를 중계업자인 오픈마켓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일괄 환불해 주는 상

황이다. 사용된 게임 아이템을 회수하지도 못하고, 아이템 판매금액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다. 구매자가 

다 먹어버린 케이크 값을 빵집이 부담하는 꼴이다.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결국 빵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.

 

물론, 환불절차가 복잡해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. 잘 못 구매한 아이템을 환불 받

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다. 하지만 환불과정의 문제를 악용해 아이템을 구매하고 구매 금액을 환불

받는 행위에 악용된다면 당연히 고쳐야한다.

 

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용자 스스로 환불-편취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지만, 게임이 사회악인 상황이고 마땅

한 법적 처벌도 없는 상태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. 현실적인 대안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자의 환불 확인

절차 강화다. 절차 강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면, 최소한 아이템을 편취하라며 부추기는 대행업체라도 제대로 

단속해야 한다. 

http://www.betanews.net

Page 2/2


